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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조업(Manufacturing)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임은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국가가 산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저생산성, 저임금의 농업에서 벗어나 고생산성 

고임금의 제조업의 업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며  고

용비율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농업경제에서 제조중심의 산업경제로 전환하여 생산증가와 고용창출

을 모두 이끌어낸 개발도상국은 많지 않다. 산업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게 될 것

이라는 개발정책의 초기 낙관적 견해는 개발도상국의 경험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제조업 고용 증가는 주로 동아시아에 집중되는 반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제조업 고

용이 초기 산업화인구에 비해 훨씬 낮은 소득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소위 '이른 제조업 쇠퇴

'(Premature de-industralisation)를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가능하였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 고용창출

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변수는 무엇이며, 어떤 결정요인들이 그러한 고용창출효과에 영향

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해당 논문에 골격이 되는 경제학 모델로는 1954년에 발표된 루이스 모델이며 저자는 노동

수요곡선의 우측이동(즉, 고용증가)을 3가지 효과로 재논의, 수정하였다. 이러한 고용의 효과

들을 결정짓는 요인을 세계화, 노동규제 그리고 인적자본(교육) 3가지로 정립한 후 회귀분석

을 통해 각 요인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Ⅱ. 수정된 루이스모델

1. 기본 루이스모델 

산업화의 고용창출에 대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기본경제모델은 제조업 분야의 자본축적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근로자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한다는 Arthur Lewis (1954)

의 루이스 모델이다. 

루이스 모델이 함축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  

제조생산 증가(Manufacturing output)→ 농업인구가 제조분야로 이동→ 생산성 증가→ 노동수

요 증가(Labor demand)→고용증가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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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기본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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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al Sen(2017) What Explains the Job Creating Potential of Industrialis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루이스모델의 재논의 (수정된 루이스모델) 

노동수요와 고용의 증가를 일으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래 그림의 곡선의 

이동(그림2 빨간색상자 참고)을 설명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는 루이스모델을 기반으로 수요 

및 고용 증가 효과를 3가지 요인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제조업 고용의 증가는 아래 3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2: What explains the rightward shift (Increase) in the demand for labour curve?> 

Kunal Sen(2017) What Explains the Job Creating Potential of Industrialis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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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산업화의 효과는 Scale(규모), Labor intensity(노동집약도) 및 

Composition(구성 효과)의 조합이다. 제조업 부문의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

을 미칠지 여부는 3가지 효과와 그 효과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1) Scale effect (규모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 루이스모델의 기본적인 효과 

산출량의 증가는 투자 및 자본축적, 재투자로 이어지며, 노동수요가 창출된다.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순수한 제조업의 고용증가이다. (즉, 10개 생산에서 100개 생산으로 

늘면서, 1명→10명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형태를 말한다) 

(2) Labor intensity effect (노동집약도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생산의 노동집약도가 올라감으로 인해 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증가) 하여 고용이 증가된

다. (즉, 산업화로 인하여 제품이 고도화되고 1명이 생산할 제품을 2명이 생산함으로써 고용

이 증가된다) 

(3) Composition effect (구성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제조업에 산업섹터(sector)의 변화로 인한 D곡선의 우측 이동(=증가)이 고용의 증가를 만들

어낸다. 제조업에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기계)집약적 산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집

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성이 변모하며, 고용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Ⅲ. 제조산업  고용분해 
 

루이스모델의 재논의를 통해 우리는 제조업 고용의 변화를 추적할 때 3가지 효과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귀착됨을 알 수 있다. 

(a) Scale effect : 생산량의 증가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증가

(b) Labor intensity effect : 생산방식의 노동집약도 증가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증가  

(c) Composition effect :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로  제조업 부문의 노동수요증가 

0. 데이터 및 수식 

(a) 유엔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생산량 및 고용 데이터 베이스  

   Nominal output and employment data for 23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two digit industries

(b) 세계은행의 중간소득, 저소득국가로 분류  (World Bank, 1990)

(c) 5년단위의 결과값 평균치 (1970-1975, 2005-2010/ 2000-2004, 2005-2010)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의 자세한 과정은 생략한다.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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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is industry/sector,  is time,  is the share of industry ’s output in totla 

manufacturing output. We denote  as , the labor-intensity. 

 








\

Calculating delta (change in employment from period  to period ) 
1st term: scale effect, 2nd term: labor-intensity effect, 3rd term: composition effect

1. 제조업고용 변화 분해분석 1970-2010

우리는 먼저 1970-1975 년에서 2005-2010 년 사이의 12개국의 제조 고용 변화의 분해 결

과를 살펴 본다 (표 1).  

<표1: 제조업고용 변화율에 대한 분해분석 1970–1975에서 2005–2010>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설명하듯이 인도는 생산규모 증대 (Scale effect)를 통해 약 5천 5백

만명의 근로자를 추가했지만 노동집약도 (Labor intensity effect)는 낮아지게 되어 약 4백만 

명의 근로자를 잃었고 산업구성(Composition effect)의 변화로 약 1백만명을 잃었다. 

한국의 경우 노동집약도와 산업구성의 변화 효과로 인하여  합계 실업은 1천2백 13만 명이

었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262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순수 고용창출은 2만 5천만 명

이 되었다. 

예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 제조 고용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

에서 이것은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긍적적인 Scale effect (+)에 의한 것이며 일부 국가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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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Labor intensity effect(-) 가 Scale effect 및 Composition effect와 반대방향으로 움직

이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이 시기 12 개국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3가지 효과의 사례

는 없었다

2. 제조업고용 변화 분해분석 2000-2010

우리는 2000-2004 년에서 2005-2010 년 사이의 40개국의 제조 고용 변화에 대한 분해 결

과를 살펴 본다 (표 2). 40 개국 중 32 개국이 생산규모의 증가로 긍정적인 Scale effect (+)

를 보였으나 13개국과 9개 국가만이 각각 긍정적인 노동집약도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증가

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변화로 고용 증진 효과를 목격했다.

<표2: 제조업고용 변화율에 대한 분해분석 2000-2004에서 2005–2010>

이기간 제조 고용의 가장 큰 증가는 중국에 있으며, 이는 약 8천 8백만 명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은 Labor Intensity effect 와 Composition effect 의 부정적(-) 

1) 위 표의 Scale effect + Labour Intesity Effect + Composition effect = Total Change (제조고용
인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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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인하여 약 2천9백만 개, 3백6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효과들이 Scale effect 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은 이 기간에 약 

약 3천 3백만 건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Labor intensity와 Composition effect의 고용감소 효과가 Scale effect 효과

에 비해 너무 커서  제조업 고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및 

남아프리카).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세 가지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베트

남에서는 Labor Intesity effect 와 Composition effect 로 인한 고용감소가 제조생산규모 증

대에 따른 고용증가와 비교하여 매우 작았다.

IV. 고용(Scale, Labor Intensity 및 Compo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에서 일자리창출효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인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1. 세계화(Globalization) 

이론적인 문헌들은 무역은 제조업고용은 생산의 규모, 노동집약적 , 노동집약적 산업은 모두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 Scale effect : 수출확대로 증가 (+) 혹은 수입제품 경쟁으로 수축(-)  

제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토지(Land)가 상대

적으로 넓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1차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력

(Labor)이 많은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가공제조품을 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무

역이 증가할수록 이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느린 경제성장 및 고용둔화를 설명하게 

된다.  

(2) Labor Intensity effect : 경쟁력확보를 위한 고용축소, 무역을 통해 유발되는 기술도입 

(높은 수준의 자본재/기계 도입), 방어적 혁신 → 생산성이 유발되는 효과 즉 고용감소 (-)

(3) Composition effect : Heckscher-Ohlin 모델 →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은 노

동 집약 상품을 수출→ 고용은 일시적으로 증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산업

으로 변모(-) (ex: 동아시아 모델)

2. 노동규제(Labor regulation) 

영향력 있는 문헌들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 기능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1) Scale effect : 기업 투자 감소  (-)

(2) Labor intensivity  :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본(ex.기계)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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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osition effect :기업이 노동 집약적인 섹터에서 자본집약적인 섹터로 전환유도(-) 

3. 인적 자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이 부족하며, 숙련된 노동(Skilled labor)

이 현대 제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이다. 동아시아의 높은 인적자원의 수준은 수출중심의 산

업화의 빠른 성장을 가지고온 핵심요소로 꼽혀왔다. 

(1) Scale effect : 인적자본의 능숙도 향상→ 인적자본에 의한 생산량 증대 (+)

(2) Labor Intensity effect : 높은 기술력의 인적자본이 노동집약에 따른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까지는 모호하게 밝혀진 바이다. 

인적자원의 증가 → 기업이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방식을 채택(+),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

으로의 전환(-) (자본과 인적자원은 제조업의 보완재(Complementary)이므로) 

(3) Composition effect : 고급인력과 숙련된 기술이 증가→ 노동집약적인 단순제조에서 기

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부문으로 구성의 변화 → 고용이 감소(-)

Ⅴ. 회귀분석 결과 

0. 변수(Variables)

(a) 세계화 (Globalization): KOF Index of Globalisation, measures actual flows of trade and

    investment, and by restrictions on trade and investment, such as tariff rates.

(b) 노동규제 (Labour Regulation): Workers’ rights, from Cingranelli-Richards (CIRI) Human  

   Rights data-base, 202 countries, 1981-2011.

(c) 인적자본 (Human Capital): Years of schooling, 25+ age group, Barro-Lee data.

1. 추정 방정식 

2. 결과 

결과값은 세계화(즉, 무역) 가 제조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규모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효과(Scale effect(+))와 노동집약적 산업구

조로의 변화에 따른 고용증대효과(Composition effect)를 가지고 오지만, 노동집약적인 방식

을 통한 고용(Labor intensity)은 감소하는 추세임을 말한다. 또한 3가지 고용창출효과는 

H-O 모델에 의해 예측 된 바와 같이, 노동-토지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계화의 생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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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더 강함을 발견했다. 반면에, 인적자본의 성장은  제조업 고용

에 명백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규제는 장기간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견고한 측

정법이 부재한 탓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 

Ⅵ. 결론

모든 경제 분야를 아울러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의 확신과 달리 제조 부문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노동력에 대해 충분한 수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수정된 루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1970년에서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분석결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규모 증대로 인해 고용이 늘어남을 알수있

었지만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이

는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도 3가지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으며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인해 제조고용의 폭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용효과의 결정변수(variables)인 세계화(무역), 인적자본 및 노동규제가 Scale effect

에 미치는 영향, Composition 및 Labor intensity effect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시

사점은 아래와 같다.  

1. 세계화 (무역) 

연구 결과 세계화(무역)이 생산규모 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통한 고용창출에는 긍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통한 제조업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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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무역)가 제조고용에 미치는 모호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고려중인 효과가 긍정

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이전 문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전 문헌은 개발 도상국의 제조업에

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계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결과는 세계경제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자본집중형 제품생산으로 유도

하나 노동집약적 제조생산 방식을 장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조생산규모의 증

가로 세계화가 제조업에서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효과 미칠 것을 관찰할 가능성이 높다.

2. 인적자본

인적 자본은 노동집약적 생산을 증대함으로서 통해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노동규제 

노동규제는 유의미한 어떠한 결과값도 도출되지 않았다. 즉, 알려진바와 달리 노동규제가 제

조업 고용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